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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키와 달라진 체형에 맞춰

학생용 책상과 의자 크기 늘리고, 안전성도 강화한다

- 국가기술표준원‘학생용 책상 및 의자’한국산업표준(KS) 개정 -

□ 학생들의 체격과 수업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의 크기를

늘리고 안전성도 강화한다.

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이를 위해 학생용

책·걸상의 신규 치수를 도입하고 의자의 좌판 (엉덩이가 닿는 부분)

크기를 확대하는 한편, 강도 및 내구성 시험기준 등을 개정한

‘학생용 책상 및 의자’ 한국산업표준(KS)을 28일부터 적용한다.

학생용 책상 및 의자 (KS G 2010) 개정 배경

□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뒤

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.

ㅇ ‘19년초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의 개정을

요청하였으며,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에 착수하였다.

□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육청의 학생건강검사 키, 몸무게 자료와

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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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우선,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, 5년간(‘14∼18년) 평균 키는

초·중·고등학생 각각 0.2㎝, 0.73㎝, 0.25㎝씩 커졌으며, 평균 몸무게는

초·중·고등학생 각각 0.65㎏, 1.49㎏, 1.52㎏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.

- 특히 , 중·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 증가량이 각각

2.33㎏, 2.27㎏으로 여학생 0.66㎏, 0.83㎏보다 컸다. 또한, 고등학생의

경우 키 180㎝ 이상인 남학생이 조사 대상의 11.8%로 나타났다. 

ㅇ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(‘15년)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표준에서

정한 각종 치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, 의자의 좌판 길이를 확대할

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표준에서 정한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가

조사 자료의 엉덩이 너비보다 큰 경우는

51.5%로 거의 과반수(48.5%)의 학생이

자신의 엉덩이 너비보다 폭이 좁은 의자

에서 공부했다고 볼 수 있다.

* 표준의 좌판 최소 너비를 조사 자료(앉은
오금수평길이)와 비교한 결과 99.9% 큼

주요 개정 내용

□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커진 키에 맞는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

현재 가장 큰 크기인 6호(키 180㎝ 기준)보다 큰 치수인 7호(키 195㎝ 기준)를

신규 도입하고,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를 호수별로 2∼4㎝ 확대하였다.

< 7호 신규 추가 및 좌판 길이 확대 내용 발췌(단위 ㎝)>

종류 0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
(신규)

표준 신장 90 105 120 135 150 165 180 195

책
상

책상 높이 40 46 52 58 64 70 76 82

다리부 최소 높이 － 35 41 47 53 59 65 71

의
자

좌판까지 높이 22 26 30 34 38 42 46 50

좌판 최소 너비 － 26 29 33 36 38 40 42

좌판 최소 길이 (확대) －
(25→)
27

(27→)
29

(29→)
32

(32→)
34

(34→)
36

(36→)
40 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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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학생들의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 시험시

사용하는 힘의 세기와 횟수 등의 기준을 상향 *함으로써 안전성을

염두에 두고 개정하였다.

* (상향 예시) 책상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사용하는 추의 무게를 기존 45㎏에서 60㎏으로,
의자의 강도시험과 내구성 시험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 및 횟수를 각각 1300N에서
1600N으로, 12500회에서 25000회로 상향

ㅇ 아울러, 조별 토론수업 등 달라진 수업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책상

상판의 각도조절, 캐스터 부착 책상, 그리고 발받침대 부착 의자 등

기능성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품질을 점검할

수 있는 시험 방법*을 추가하였다.

* 책상 상판 각도조절과 책상의 캐스터 내구성 시험, 의자의 발받침대 강도 시험

 <상판 각도조절 책상> <캐스터 부착 책상>  <발받침대 부착 의자> 

□ KS 개정과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초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

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차질없이 KS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,

교육청에서 개선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.

□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국내 초중고생들의 체형변화를 반영해

「학생용 책상 및 의자」표준을 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좋은 학습

환경에서편하고효율적으로공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하며,

ㅇ 이번 표준 개정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

생활 속의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,

AI 등을 표준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“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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